
- 79 -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조직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025. Vol. 38, No. 2, 79-108
https://doi.org/10.24230/kjiop.v38i2.79-108

직장인의 성찰이 번영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전략의 이중매개효과*

 전  지  은        정  승  철†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성찰이 조직 구성원의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 전략(수용, 인지적 재평가)을 

이중매개로 하여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서인식명확성과 

수용의 이중매개효과, 정서인식명확성과 인지적 재평가의 이중매개효과를 순차적으로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직장인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

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주요 변인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

으며, 성찰과 번영 간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 전략의 이중매개효과가 확인되

었다. 특히, 정서인식명확성과 수용, 정서인식명확성과 인지적 재평가 각각의 경로에서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다루어졌던 성찰, 정서인식

명확성, 정서조절 전략, 번영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조직 내 심리적 메커니

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이론적 기여를 하였다. 또한 성찰 기반의 정서역량 개발이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하며, 실무적 개입 방향과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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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 조직 환경에서 정서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구성원의 업무 수행과 조직의 

효과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직 구성원의 정서는 의사

결정(Lerner et al., 2015), 창의성(Baas et al., 

2008), 동기부여(Elfenbein, 2007), 대인관계 형성

(Cropanzano et al., 2017), 갈등 관리(Nair, 2008) 

등 직무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이

는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에 

직결된다(Ashkanasy & Dorris, 2017; Parke & Seo, 

2017). 특히 코로나 19 이후 급변하는 산업 환

경과 디지털 전환, 원격 및 하이브리드 근무 

등 새로운 업무 방식의 도입으로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도전이 복잡해짐에 따라 조

직 맥락에서의 정서 역량 개발은 더욱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산업 및 조직심리학 연구들은 정서관

리 능력이 직장인의 기능과 성과 뿐만 아니라 

업무 적응과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다고 보고한다(Chen et al., 2022; Kundi et 

al., 2020; Lu et al., 2022; Lubis et al., 2023). 

Chen 등(2022)은 정서조절이 조직원의 업무 

참여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Kundi 등(2020)은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직원

들은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

를 가지고 있으며, 직무에 더 많은 노력을 기

울이게 된다고 언급하며, 업무 현장에서 중요

한 성격 특성 중 하나라고 확인하였다. Lu 등

(2022)은 직원의 정신 건강이 직무 수행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으며, Lubis 등

(2023)은 높은 정서지능을 가진 조직원들이 업

무 환경에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 강한 압박 상황에서도 

침착성과 집중력을 유지하며, 도전적인 상황

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나타

난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업무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속화되는 

현대 조직에서, 직장인의 정서역량은 단순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넘어 조직의 지속가능

한 성장과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

조절은 직장인의 심리적 웰빙과 직무 효과성

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Chen 

et al., 2022; Mohamed et al., 2023; Park & 

Naragon-Gainey, 2019). Park과 Naragon-Gainey 

(2019)는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은 경우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 높은 

정서인식명확성은 적응적 행동을 촉진하고 심

리적 웰빙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Chen 

등(2022)의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은 직장 내 

부정적 감정을 관리하고 이를 목표 지향적 행

동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안전한 

감정적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몰입을 강화하

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역량 증진을 위한 메커

니즘으로 성찰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성찰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대해 의식적으로 주의

를 기울이고 의미를 도출하는 인지적 과정으

로(Schön, 1983), 조직 맥락에서 구성원들이 업

무 관련 정서를 인식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Messmann & Mulder, 2017). 

실증 연구들은 성찰이 정서 관리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Fritz와 

Sonnentag(2005)는 업무 경험에 대한 긍정적 성

찰이 정서적 소진을 감소시키고 직무 참여를 

증진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Bono 등

(2013)은 일과 후 성찰 활동이 정서적 웰빙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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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을 통해 직

장인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

사한다.

번영은 개인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주관적 경

험을 의미하는데(Diener et al., 2010), 조직 맥락

에서는 직무 만족, 업무 열의, 자기주도적 성

장 등으로 나타난다(Spreitzer et al., 2005). 이는 

단순한 개인의 웰빙을 넘어 조직의 생산성, 

혁신, 지속가능성에 직결되는 요소이다(Laszlo 

et al., 2012). 그러나 성찰, 정서인식명확성, 정

서조절, 번영을 연결하는 통합적 메커니즘을 

조직 환경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매

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직장인의 성찰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 

전략(수용, 인지적 재평가)을 통해 번영에 이

르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산업 및 조직심리학 분야의 정서 

연구를 확장하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볼 것

이다.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성찰

‘성찰(reflection)’은 개인이 자신의 경험, 감정, 

사고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행동이나 정서적 

반응을 조정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정의된다

(Schön, 1983). 정서조절의 맥락에서 성찰은 자

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원인을 파악

하며, 정서적 반응을 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Gross, 1998). 성찰은 주로 화, 죄책감, 슬

픔, 좌절,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이 발생하거나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감정이 불일치되

는 상황, 딜레마,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때 일어난다(Atkins & Murphy, 

1993; Dewey, 1933; Johns, 2009; Neufeldt et al., 

1996).

성찰은 다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Boud, 

2001; Epp, 2008; Norrie et al., 2012). 경험에 대

한 주의 깊은 관찰, 다양한 관점과 대안의 고

려,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전개, 실천으로

의 연계와 적용을 포함하며(Mann et al., 2009; 

Sandars, 2009), 표면적 행위 자체를 넘어 경

험에 대한 정서, 가치관, 신념, 지식 등 다차

원적인 영역에 걸쳐 탐색과 이해를 아우른

다(Bright, 1996; Cole & Knowles, 2000; Dewey, 

1933; Fat’hi & Behzadpour, 2011; Killion & 

Todnem, 1991; Osterman & Kottkamp, 2004; 

Schaepkens et al., 2022). 

성찰은 한 번의 시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순환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경험을 구체적

으로 표현하고(description), 떠오르는 감정을 자

각하며(feelings), 그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수행

하고(evaluation, analysis), 새로운 통찰과 행동 

계획을 도출하는(conclusion, action plan) 일련의 

단계적 과정을 포함한다(Gibbs, 1988). 또한 순

환 단계는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수정 보완된다(Atkins & 

Murphy, 1993; Gibbs, 1988; Johns, 2006; Kember 

et al., 2008; Rolfe et al., 2001). 결국, 성찰은 자

신의 경험에 대한 깊은 숙고를 통해 건설적이

고 철학적인 방향의 의미와 통찰을 도출하는 

고차원적 인지과정으로(Boud, 2001; Epp, 2008; 

Norrie et al., 2012; Trapnell & Campbell, 1999),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기인식, 정확한 해석과 

대응 과정을 순차적으로 경험하게 도와줌으로

써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 내적 자원

을 발견하게 돕는 도구로 활용된다(Hayes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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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6). 

조직 맥락에서의 성찰은 조직원의 업무 및 

정서역량 향상에 활용된다. 먼저, 업무 관련 

성찰은 구성원의 업무 맥락, 과제의 암묵적 

측면 및 전문적 직무 역량을 더 깊이 이해하

고 과제 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된

다(Boud, 2006; Hetzner et al., 2011; Høyrup, 

2004; Messmann & Mulder, 2017; Wrzesniewski & 

Dutton, 2001). Messmann과 Mulder(2017)는 업

무에서의 성찰을 성과 목표와 업무 전략을 

검토하는 업무 관련 성찰, 조직의 자원과 관

계를 검토하는 맥락 관련 성찰, 개인의 전문

성 개발을 모색하는 역량 관련 성찰로 구분

하였다.

Wrzesniewski와 Dutton(2001)는 성찰이 과업

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거나 새로운 도전 

과제를 시도할 수 있도록 과업을 구조화하는 

데 기여하고, 수행하는 일에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Hetzner 등(2011)은 은행 고객상담원 연구를 통

해 업무 실수에 대한 성찰이 효과적인 학습 

기회가 됨을 밝혔으며, Messmann(2023)의 연구

는 업무 관련 성찰이 혁신적 행동을 촉진하고 

조직원 스스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적극적 통

제 권한을 가지는 잡 크래프팅(job crafting)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성찰은 조직 구성원의 정서조절에도 활용된

다. 이는 조직원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도와

주어 스트레스를 예방하는데 기여한다(Benner 

& Wrubel, 1989; Ghaye, 2010). Ghaye(2010)는 

조직 내 성찰 활동이 구성원들의 우울증 감소

와 회복력 강화를 촉진하며, 이를 통해 업무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

되는 보건 관련 직군에서 성찰은 정서, 스트

레스관리 및 소진(burnout)예방 목적으로 활용

된다(Cashell, 2010; Caverly et al., 2018; Karkabi 

et al., 2014; Levine et al., 2008; Vachon et al., 

2010).

나아가 성찰은 조직원의 참여 증진, 윤리적 

리더십 개발, 고성과 팀워크 구축에 도움이 

되며(Alvesson, 2016; Ghaye, 2010; Reichard & 

Johnson, 2011; Schippers et al., 2014; West, 

2000), 궁극적으로 조직의 웰빙과 번영 증진에 

기여한다(Fritz & Sonnentag, 2005; Ghaye, 2010; 

Meier, Cho, & Dumani, 2016). Schippers 등(2014)

의 연구에서는 팀 성찰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집단적으로 처리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함으로써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Reichard와 

Johnson(2011)은 성찰이 리더의 자기개발 과

정에서 자기인식을 촉진한다고 보고했으며, 

Alvesson 등(2016)은 성찰을 통해 리더가 자신

의 신념과 업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Nesbit(2012)는 성찰이 

리더의 자기 주도적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웰빙 측면에서 살펴보면, Fritz와 Sonnentag 

(2005)는 퇴근 후 성찰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웰빙을 향상시킨다고 보고 하였으며, Meier와 

Cho 및 Dumani(2016)의 연구에서 업무에 대한 

긍정적 성찰이 구성원의 정서적 웰빙을 증진

시킴을 확인하였다. Chen 등(2018)의 연구는 

성찰 중재를 받은 팀이 플라시보 팀 빌딩 프

로그램에 참여한 대조군에 비해 정서적 소진 

수준이 낮고, 효능감이 높았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성찰이 조직 구성

원의 업무 성과와 신체적, 정서적 웰빙을 동

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 도구임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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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

직장에서의 행복을 의미하는 ‘번영(flourishing)’

은 인간관계, 자존감, 목적의식, 낙관성 등 

삶의 주요 영역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성공적 

기능과 심리사회적 안녕감을 포괄하는 개념

이다(Diener et al., 2010). 이는 삶의 만족이나 

행복과 같은 주관적 웰빙(hedonic)과 자율성, 

환경 통제, 개인의 성장과 같은 심리적 웰빙

(eudemonic)을 포괄하는 개념이다(Ryan & Deci, 

2001). 개인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을 반영하고, 

행복을 위해 대인관계 속에서 얼마나 상호 보

완적인지,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지에 관

한 내용과, 삶의 목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Henderson & Knight, 2012; Seligman, 2010). 

번영감이 충만한 상태란 한 사람의 삶의 

모든 측면이 좋은 상태(VanderWeele, 2017a; 

VanderWeele, McNeely, Koh, 2019a)이자, 긍정적

이며 최고의 정신건강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Diener et al., 2009; Huppert & So, 2009; Ryff, 

1989). 조직원에게 번영이란 정서적으로 웰빙 

상태를 뜻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지속 가능

한 성장 요소가 채워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Anderson et al., 2014; Chen et al., 2022). Laszlo 

등(2012)은 조직에서의 번영은 조직의 협력, 

혁신, 바람직한 미래의 공동 창조에 관한 것

이며 일반적인 직원 참여 및 문화를 넘어서는 

성공적인 운영이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조

직 환경에서 번영감은 스트레스에 의해 위협

받을 수 있다(De Lange et al., 2003; Sonnentag 

& Frese, 2003). 이는 조직원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업무 

외 시간에서의 웰빙과 수면의 질까지 저해

할 수 있다고 한다(Sonnentag & Zijlstra, 2006; 

Sonnentag & Bayer, 2005). 선행연구들은 적절한 

정서조절 없이 조직원이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번영감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현주, 정승철, 2021; Boudrias et al., 2021; 

Kundi et al., 2020).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인식명확성(emotional clarity)’은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에 한발 더 나

아가 정서가 발생한 이유를 구분하고 명명하

며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이정연, 

2017; Salovey & Grewal, 2005). 이는 단순히 기

분의 좋고 나쁨을 알아차리는 것을 넘어, 자

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평가하며 그에 맞는 이

름을 붙여 언어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Mayer 

& Gaschke, 1988).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은 사람

들은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 부정적 

정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안정적인 정서 표현

과 높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서 긍

정적이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권진희, 

2011; Salovey et al., 1995). 또한 정서인식명확

성은 대인관계 형성에 유용한 기술이자, 관계 

속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과 성공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다(송연주 등, 2021; Salovey & 

Grewal, 2005). 특히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개인은 타인의 정서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임전옥, 장성숙, 

2003).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타인에게 적절히 표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응적으로 행동할 가

능성을 높여 대인관계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도와준다(김미경, 1997; 김수안, 민경환, 

2006; 양소정, 홍지영, 2019). 

반면,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은 사람은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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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고 모호한 수치심을 명확하게 지각하거나 

조직화하지 못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데

에 어려움을 겪는다(원강연, 김정규, 2019). 이

들은 높은 수준의 신체화와 스트레스 경험이 

많고, 우울이나 대인불안을 느끼며,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에 있어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선 등, 2008; 정소현, 양난미, 

2018). 또한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은 측면은 감

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과 감정을 타인

에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감정표현불능

증과도 연관성이 높다(Hemming et al., 2019). 

정서인식명확성은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 맥

락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조직원의 불안, 우울, 신체적 징후와 유사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이지숙, 정승철, 

2016), 직무불만족도, 직업 불안정성이 높은 

직군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이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남을 입증하였다. 

정서조절 전략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은 개인이 자신

의 정서를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외적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Gross, 1998). 조직 맥락에서의 정서조

절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이후 본격화 되었

다. 연구자들은 조직에서의 정서조절 능력을 

‘상황에 맞게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표

현하고 적응하는 능력’으로 정의했으며, 조직 

맥락에서 부정적 정서를 최소화하여 조직이 

기대하는 정서 상태로 조절하는 능력의 중요

성을 강조했다(Salovey & Mayer, 1990). 또한 조

직 구성원들이 직장 내에서 다양한 감정 조절 

전략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조직 내 정서

관리의 핵심임을 밝혔다(Diefendorff, 2008).

조직 내에서 정서 조절의 특징은 부정적 정

서 관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직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는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성취감 저하를 일으키고 정

서적인 소진(burnout)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Maslach & Jackson, 1981). 이는 우울, 불안, 무

기력으로 이어져 업무 열의와 동기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도 있다(Cordes & Dougherty, 1993). 

즉,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조직의 기능적 혹은 

역기능적 문제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Côté, 

2014; Diefendorff, Richard, & Yang, 2008). 

반면, 조직 맥락에서 유연한 정서조절은 스

트레스 감소와 조직원의 업무 역량에 긍정적

인 영향을 끼친다. 탁진국(2007)은 조직원의 

정서조절을 통해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고 사회적 지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Buruck(2016)는 조직에서의 효과적

인 정서조절이 직장 내 스트레스 감소와 웰빙 

증진의 핵심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나아가 정

서가 대인 간 과정과 동기 과정을 통해 업무 

성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Tsai, 2009), 정서조절 

능력인 정서지능이 조직원의 근무성적, 조직

몰입,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 확인하였다(Abraham, 1999; Cherniss & Adler, 

2000). 나아가 정서조절의 중요성은 리더십 영

역에서도 확인된다. 정서조절 능력이 구성원

의 직무성과와 만족도뿐만 아니라, 리더의 직

무만족과 자발적 행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

치며(Wong & Law, 2002), 인재개발, 팀워크, 등 

조직 성장에 기여 한다(Cherniss & Adler, 2000). 

연구들은 정서조절 능력을 유능한 구성원

의 핵심 역량으로 강조한다(Gill, Ramsey & 

Leberman, 2015). 이처럼 조직원의 원활한 정서 

조절은 조직에서의 웰빙까지 향상되게 하여 

개인과 조직의 발달을 함께 상승되게 도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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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직장인들의 정서관리는 이제 선택

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정서조절 전략은 정서의 발생, 경험, 표현, 

강도, 지속시간 등을 변화시키는 전략과 기제

를 포함하며, 개인이 정서를 유지하거나 변화

시켜 바람직한 정서 상태를 이루고자 하는 의

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노력까지 내포한다

(Gross & John, 2003). 정서조절 전략으로는 인

지적, 행동적 접근법이 있다. 인지적 접근은 

정서 유발 전이나 정서 경험 중 인지 변화를 

통해 정서를 조절하는 방식이며, 행동적 접근

은 정서 경험 중이나 이후에 행동 변화를 통

해 정서를 조절하는 방식이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Parkinson & Totterdell, 1999; 

Parkinson, Totterdell, Briner & Reynolds, 1996).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주의전환, 인지적 재

평가, 수용 등이 있으며, 행동적 정서조절 전

략은 상황 선택 및 수정과 반응 조절로 구분

된다.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정서조

절의 효과가 맥락 특정적임을 확인하고, 상황

과 개인에 따라 전략 활용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했다(Bonanno & Burton, 2013). 

개인이 통제 가능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문

제 해결이나 상황 변화와 같은 행동적 전략이 

효과적인 반면,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

지적 전략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Aldao, Sheppes, & Gross, 2015). 이는 

개인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조직 상황에서 

효과적인 정서조절 전략으로 인지적 전략의 

활용이 유리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인

지적 전략 중에서도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활용도가 높은 전략은 수용과 인지적 재평

가가 있다(Hayes et al., 2012; Webb, Miles & 

Sheeran, 2012).

‘수용(acceptance)’이란 자신의 정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의

미한다. Hayes(1994)는 수용을 자신의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변화 의도를 버리고 그 경험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수용은 정서 경험 자체를 통제하거나 회피하

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접촉하고 체험하는 자

세와 관련된다. 수용의 태도는 부정 정서를 

비롯한 다양한 내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일 때, 오히려 그것에 휩싸이지 않고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적응적 기제로 작용한다

(Hayes, Pistorello, & Levin, 2012).

‘인지적 재평가(reappraisal)’는 정서를 유발하

는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해석과 의미 부여를 

변화시킴으로써 정서 반응을 조절하는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다(Gross, 1998; Gross & John, 

2003; Lazarus & Alfert, 1964). 이는 통제가 어려

운 상황 안에서 인지 변화를 통해 정서 자체

를 변경시킬 수 있어 정서조절에 효과적이다

(Gross, 1998). 선행연구들은 인지적 재평가를 

정서조절 전략으로 활용하는 이들이 내면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보고한다. 더욱이 이 전략은 

스트레스 회복과 대인관계 기능 향상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며,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 정

신건강 문제에서도 치료 효과가 입증되었다

(Aldao, Nolen-Hoeksema, & Schweizer, 2010).

선행연구들은 수용과 인지적 재평가가 상

호 보완적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Lynch(2006)는 정서적 수용이 선행될 때 인지

적 재평가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다고 보고하였으며, O Segal 등(2023)은 제3세

대 인지행동치료 연구를 통해 수용이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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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를 촉진하는 핵심 기제임을 입증하였다. 

조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수용과 

인지적 재평가를 정서조절 전략으로 활용할 

경우,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감소(Hayes et al., 

2012), 대인관계 기능 향상(Gross & John, 2003), 

심리적 웰빙 증진(Aldao et al., 2010) 등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수용과 인지적 재평가는 개인이 자유롭게 환

경을 바꾸기 어려운 조직 환경에서 활용 가능

한 효과적인 정서조절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찰과 번영

성찰과 번영 간의 관계를 탐구한 실증적 연

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

들은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언

급하고 있다. Stein과 Grant(2014)는 자기 성찰, 

통찰,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들은 자기 성찰이 주관적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통찰(insight)을 매개

로 간접적으로 웰빙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

견했다. 구체적으로 ‘자기 성찰, 자기 통찰, 긍

정적 핵심 자아 평가, 주관적 웰빙’으로 이어

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

다. 이승용과 김형수(2022)는 자신과 타인의 

정신 상태를 적응적으로 이해하고 확신하여 

공감과 수용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성

찰기능 확실성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 심리적 부적응이 낮을 수 있

다고 설명했다.

Ghaye(2010)는 성찰적 실천을 시행할 경우 

우울증 감소, 회복력 강화 뿐 아니라 번영을 

향상시켜 조직 내 업무 성과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McCormack과 Titchen 

(2014)은 번영을 위한 환경 조성의 요소 중 하

나로 성찰 공간을 제시하였다. 조용한 성찰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개인과 조직의 성찰과 

관계형성,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

들이라 언급하였다. Løvaas(2023) 또한 안전한 

성찰 공간 조성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성찰 

공간이 협력적이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

하고, 조직 구성원 개인과 집단의 행동 변화 

및 발전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조직의 번영

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Laszlo 등

(2012)은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조직적, 운영적 노력들이 성찰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저널쓰기, 명상, 

예술․음악․시․문학 감상과 같은 성찰적 실

천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번창에 필수적

이라 언급하였다. 

성찰과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인식명확성은 성찰과 밀접한 상호 관련

성을 지니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

찰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대해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Schön, 1983),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며, 정서적 반응을 조정하는 

데 기여한다(Gross, 1998). 일부 연구에서는 정

서인식명확성이 성찰지능 및 자기이해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 이들 간의 인과관계 역

시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보고하였다(장성식, 

2016; Gardner, 2005; Trapnell & Campbell, 1999). 

Trapnell과 Campbell(1999)은 성찰이 개인의 내

적 경험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며, 정

서 경험을 언어화하고 명명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언급하였다. Gardner(2015)는 자기성찰지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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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의 인식과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두 변인간의 관계를 심층적으

로 이해하고, 조직 수준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 전략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 전략 간의 관계

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탐색되어 

왔으며, 정서인식명확성이 효과적인 정서조절

의 선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

다. Gross(2015)의 정서조절 과정 모델에 따르

면, 정서조절은 ‘정서 식별, 전략 선택, 전략 

실행’의 세 단계로 구성되며, 이 과정에서 자

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능력은 정서가 

무엇인지,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고 이에 따

라 적절한 조절 전략을 선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Barrett 등(2001)의 

연구에서는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은 개인이 정

서조절 과정에서 보다 적응적인 전략을 사용

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Gohm과 Clore 

(2002) 또한 정서인식명확성이 인지적 재평가 

및 수용과 같은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의 효과

적 활용을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서인식명확성과 ‘수용’ 전략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박정미와 정남운(2018)

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수용간의 정적 상관관계

를 확인하였다. Flynn과 Rudolph(2010)는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정서인식명확

성이 높은 수용 전략의 사용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고, Boden과 Thompson(2015)은 정서인식명

확성이 높은 개인이 부정적인 정서를 보다 잘 

수용하며, 이는 우울 증상 감소와도 관련된다

고 보고하였다. 또한 인지적 재평가와의 관련

성을 살펴본 Boden 등(2012)의 연구에서는, 정

서인식명확성과 인지적 재평가 수준이 높을수

록 PTSD 증상이 완화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

다. Džida 등(2023)의 연구에서는 정서인식명확

성이 높을수록 인지적 재평가 전략의 사용 빈

도가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정서인식명확성이 효과적인 정서조절 전략 활

용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서조절 전략과 번영

정서조절 전략과 번영 간의 관계를 직접적

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그러나 일

부 선행연구들은 정서조절이 개인의 심리적 

자원 및 웰빙, 궁극적으로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Fredrickson(2001)의 확장 구축 이론(Broaden-and- 

Build Theory)은 긍정 정서가 개인의 순간적인 

사고 행동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사회적, 지적 자원을 장기적으로 구축

한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서

조절은 긍정 정서를 촉진하고 부정 정서를 효

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인의 자원 형성을 

도와주며, 결과적으로 번영을 촉진하는 핵심 

기제가 될 수 있다. Tugade와 Fredrickson(2007)

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한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고, 궁극적으

로 장기적인 웰빙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또한, 조직맥락의 측면에서 정서조절 전략

과 번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ang 등

(2022)은 정서조절이 조직 내 스트레스를 완화

하고 심리적 번영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Niven 등(2009)은 조직 

환경에서 개인의 정서조절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서를 관리하는 능력이 웰빙과 밀접하게 관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 88 -

련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

히 서비스 직군이나 팀 기반의 협업 환경에서 

정서조절이 중요한 직무 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성찰은 조직 구성

원의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 번영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직 맥락에서

의 실질적 관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의 성찰과 번영의 관계

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의 역할을 실

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설정한 가설

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직장인의 성찰, 정서인식명확성, 정

서조절 전략(수용, 인지적 재평가), 번영은 유

의미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성찰과 번영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

식명확성과 정서조절 전략(수용과 인지적 재

평가)은 이중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3: 성찰과 번영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

식명확성과 수용은 이중매개효과를 나타낼 것

이다.

가설 4: 성찰과 번영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

식명확성과 인지적 재평가는 이중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만 20세부터 만 59세까지 직장인

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하였으며, 설문 조사는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온라

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2024년 3월 11일부

터 진행하였다. 총 455명의 데이터를 수집하

였으며,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총 400명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자 400명의 성

별과 연령은 각 50.0%이며, 연령은 20대부터 

50대 까지 각 25.0%다. 업종은 서비스업이 48

명(12.0%), 제조업이 67명(16.8%), 사무직 285명

(71.3%)로 나타났다. 현 직장 근속연수는 8.76

년(표준편차 7.89년)으로 나타났으며, 직급은 

사원이 168명(42.0%), 주임/대리 87명(21.8%), 

과장 25명(15.0%), 차장 25명(6.3%), 부장 48명

(12.0%), 임원 및 기타 12명(3.0%)로 나타났다.

 그 외 결혼여부는 기혼이 208명(52.0%), 

미혼이 187명(46.8%), 기타가 5명(1.2%)였다. 

마지막으로 자녀 유무는 자녀 없음이 233명

(58.3%), 자녀 있음이 167명(41.8%)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인구 통계학적 정보. 연구 참여자의 특성 

확인을 위해 성별, 연령, 업종, 직급 등의 여

부를 확인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찰 척도는 Grant와 

Franklin, Langford(2002)가 개발한 내성-통찰 척

도(Self-Reflection and Insight Scale, SRIS)를 안정

현, 홍영근, 조현춘(2012)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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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1(매우 아니다)에서 5(매우 그렇

다)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성

찰-욕구, 통찰, 성찰-이행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내 감정의 의미

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다, 나는 어떤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

식하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

다’등이 있다.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89, 

성찰-욕구가 .85, 통찰이 .90, 성찰-이행이 .86

이었다.

정서인식명확성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가 자신이 경험하

는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해 Salovey 등(1995)이 개발하고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특질 상위-

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사

용하였다. 본 설문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5점: 매우 그렇

다)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척도의 점수

가 높을수록 정서인식명확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총 21개 문항으로, 정서

에 대한 인식 11문항, 정서에 대한 주의 5문

항, 정서개선 5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좀처럼 혼동하지 않

는다, 나는 보통 내가 어떻게 느끼는 지에 대

해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등이다. 이훈구와 이

수정(1997)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서에 대한 

인식 11문항을 사용하였고,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 전략

본 정서조절 전략은 수용과 인지적 재평가

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하

위요인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수용 7문항, 

인지적 재평가 6문항 총 13문항이며, 7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의 채점은 1번(전혀 동의

하지 않음)은 1점, 7번(매우 동의함)은 7점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수용

본 연구에서 수용을 측정하기 위해 이지영

과 권석만(2007)이 다양한 정서조절 전략을 

포괄적으로 분류 및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식 검사 정서조절 전략 척도(Emotion 

Regulation Strategy Questionnaire: ERSQ)중 인지

적으로 수용하기 척도 3문항, 감정 수용하기 

척도 4문항 총 7문항을 사용하였다. 7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의 채점은 1번(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점, 7번(매우 동의함)은 7점으로 이루

어졌다. 수용의 문항으로는 ‘일은 이미 일어났

고 어떻게든 달라질 수 없음을 받아들이려 한

다, 불쾌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 등이 있다. 이지영과 권석만(2007)의 연

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인지적으

로 수용하기 .73, 감정 수용하기 .67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81, 인지적 수용 .86, 감정 수용 .81로 나타

났다. 

인지적 재평가

인지적 재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한선화

(2006)가 번안한 Gross와 John(2003)의 정서 조

절 전략 질문지(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ERQ)를 사용하여 조직 내 업무 상황과 직무 

외 상황에서 정서 억압과 인지적 재평가와 같

은 정서조절 전략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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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지에 대해 측정하였다. ERQ는 총 10문

항 중 여섯 문항이 인지적 재평가에 관한 것, 

나머지 네 문항은 정서 억압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의 

채점은 1번(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점, 7번(매

우 동의함)은 7점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서는 인지적 재평가 문항 6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 예시로는 ‘좋은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싶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꾼다, 내 

상황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

써 감정을 가라 앉힌다’ 등이다. 한선화(2006)

의 연구에서 인지적 재평가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7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신

뢰도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번영

번영을 측정하기 위해 Diener 등(2010)이 개

발하고 Sovet와 Park, Jung(2014)이 타당화한 번

영척도를 사용하였다. 7점 Likert 척도로 각 문

항의 채점은 1번(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점, 

7번(매우 동의함)은 7점으로 이루어졌다. 검사

의 구성은 원 검사와 동일하게 8개 문항, 단

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나는 의미 

있고 중요한 삶을 살아간다, 나는 다른 사람

들의 행복과 안녕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나는 

좋은 사람이고 바람직한 삶을 산다’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5.0

과 SPSS PROCESS macro v3.5를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제시한 연구 문제들에 대한 가설 검

증을 위해서 Bootstrapping(Hayes, 2012)을 사용

하였다. Bootstrapping 검증에서 샘플수는 5,000

개로 설정했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

다. 전체적인 연구 절차는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확인하

기 위해서 Ch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 간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 간 관계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문제 및 가설에 기반 하여 

성찰이 번영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 전

략(수용, 인지적 재평가)의 이중매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

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인 성찰, 정서인식

명확성, 수용, 인지적 재평가, 번영의 상관관

계와 평균,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주

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변수 

간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 성찰

과 정서인식명확성(r=.60, p<.01), 정서조절 전

략(r=.33, p<.01), 수용(r=.22, p<.01), 인지적 

재평가(r=.35, p<.01), 번영(r=.29, p<.01), 정서

인식명확성과 수용(r=.30, p<.01), 인지적 재평

가(r=.34, p<.01), 번영(r=.34, p<.01), 수용과 

인지적 재평가(r=.48, p<.01), 번영(r=.26, 

p<.0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의 ‘직장

인의 성찰,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 전략(수

용, 인지적 재평가), 번영은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의 하위 가설들은 모두 채택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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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과 번영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

서조절 전략(수용과 인지적 재평가)의 이중매

개효과

성찰과 번영 간의 직접효과 크기는 .1394로 

하한값(LLCI=-.0418)과 상한값(ULCI=.3205) 사

이에 0이 포함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총 효과

(Total) 크기는 .3268로 하한값(Boot LLCI=.1983)

과 상한값(Boot ULCI=.4533) 사이에 0이 포함

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성찰 → 정서인식명확성 → 정서조절 

연구변수 1 2 3 3-1 3-2 4

1. 성찰 　 　 　

2. 정서인식명확성 .60**

3. 정서조절 전략 .33** .37**

 3-1. 수용 .22** .30** .85**

 3-2. 인지적 재평가 .35** .34** .86** .48**

4. 번영 .29** .34** .37** .26** .37**

평균 3.46 3.33 4.19 3.69 4.78 4.62

표준편차 .56 .44 .69 .74 .88 .89

왜도 .35 .04 .16 -.18 .07 -.27

첨도 -.37 .17 .42 1.22 .40 .38

주. N = 400.
**p < .01.

표 1. 연구변수에 대한 상관분석

Direct Effect B SE t LLCI ULCI

성찰→ 번영 .1394 .0922 1.51 -.0418 .3205

Indirect Effect B SE BootLLCI BootULCI

Total .3268 .0649 .1983 .4533

성찰 → 정서인식명확성 

→ 정서조절 전략 → 번영
.0721 .0259 .0273 .1287

***p < .001.

L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 값

U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 값

BootLLCI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BootULCI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표 2. 성찰과 번영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 전략의 이중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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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 번영의 간접효과 크기는 .0721로 하

한값(Boot LLCI=.0273)과 상한값(Boot ULCI= 

.1287)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2 ‘성찰과 

번영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

절 전략(수용과 인지적 재평가)은 이중매개효

과를 나타낼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성찰과 번영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수

용의 이중매개효과

성찰과 번영 간의 직접효과 크기는 .1947로 

하한값(LLCI=.0111)과 상한값(ULCI=.3782) 사

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총 효과(Total) 

크기는 .2715로 하한값(Boot LLCI=.1314)과 상

한값(Boot ULCI=.4073)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찰 → 정서인식명확성 → 수용 → 번영의 

간접효과 크기는 .0429로 하한값(Boot LLCI= 

.0084)과 상한값(Boot ULCI=.0886)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성찰은 번영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과정에

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수용을 거치는 이중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즉, 직장인의 성찰이 번영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수용은 유

의미한 이중매개효과를 나타내고,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성찰과 번영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인

지적 재평가의 이중매개효과

성찰과 번영 간의 직접효과 크기는 .1141로 

하한값(LLCI=-.0678)과 상한값(ULCI=.2961) 사

이에 0이 포함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총 효과(Total) 

크기는 .3520으로 하한값(Boot LLCI=.2347)과 

상한값(Boot ULCI=.4736)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찰 → 정서인식명확성 → 인지적 재평

가 → 번영의 간접효과 크기는 .0568로 하한값

(Boot LLCI=.0151)과 상한값(Boot ULCI=.1070)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

Direct Effect B SE t LLCI ULCI

성찰→ 번영 .1947 .0934 2.08* .0111 .3782

Indirect Effect B SE BootLLCI BootULCI

Total .2715 .0701 .1314 .4073

성찰 → 정서인식명확성

→ 수용 → 번영
.0429 .0204 .0084 .0886

*p < .05.

L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 값

U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 값

BootLLCI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BootULCI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표 3. 성찰과 번영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수용의 이중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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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형에서 직장인

의 성찰과 번영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

과 인지적 재평가의 이중매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설 4는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직장인의 성찰,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 전략(수용, 인지적 재평가), 번영 간

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성찰이 번영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 전략들

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문제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모든 변인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이에 가설1은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성찰은 정서인식명확성과 가장 강한 정적 상

관을 보였으며, 수용과 인지적 재평가, 번영과

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모든 변

인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

째, 성찰과 번영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

성과 정서조절 전략(수용과 인지적 재평가)은 

유의미한 이중매개 효과를 나타냈으며, 가설 2

는 지지되었다. 세부적으로 성찰→정서인식명

확성→정서조절 전략→번영으로 이어지는 간

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성찰적 실천이 조직원의 우울증 감소

와 회복력 강화, 번영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Ghaye(2010)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결

과이며, 안전한 성찰 공간이 조직원 개인과 

집단의 행동 변화 및 발전을 촉진하여 조직의 

번영에 기여한다는 Løvaas(2023)의 연구 결과와

도 일맥상통한다. 

셋째, 성찰과 번영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

확성과 수용은 유의미한 이중매개 효과를 나

타냈으며,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또한 정서인

식명확성과 수용을 매개변수로 포함한 모형에

서는 성찰이 번영에 미치는 직접 효과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수용은 개

인이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판단 없이 수용

하는 전략으로, 특히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

서 효과적인 정서조절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Hayes et al., 2012). 정서인식명확성과 수용 간

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박정미와 정남운

Direct Effect B SE t LLCI ULCI

성찰→ 번영 .1141 .0926 1.23 -.0678 .2961

Indirect Effect B SE BootLLCI BootULCI

Total .3520 .0609 .2347 .4736

성찰 → 정서인식명확성

→ 인지적 재평가 → 번영
.0568 .0238 .0151 .1070

*p < .05.

L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 값

U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 값

BootLLCI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BootULCI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표 4. 성찰과 번영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인지적 재평가의 이중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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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의 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성찰과 번영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인지적 재평

가 또한 유의미한 이중매개 효과를 나타냈으

며, 가설 4가 지지되었다. 본 경로에서는 성찰

이 번영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으며, 성찰 → 정서인식명확성 →

인지적 재평가 → 번영으로 이어지는 간접 효

과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을수록 인지적 재평가 전략의 사

용 빈도가 증가한다는 Džida 등(2023)의 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인지적 재평가가 스트

레스 회복 및 심리적 웰빙 증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Aldao 등(2010)의 주장과도 맥

락을 함께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중 독특한 부분은 정

서조절 전략의 유형에 따른 매개 패턴 차이가 

나타나는 점이다. 수용 전략은 성찰과 번영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반면, 인지

적 재평가는 완전히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차이는 두 전략의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수용은 현재의 

정서 경험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인지적 

재평가는 상황 해석을 변화시켜 정서 반응 

자체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둔다(Hayes, 1994; 

Gross, 1998). 이러한 전략적 특성은 성찰 이후

의 정서적 처리 과정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성찰의 하위 과

정이나 맥락에 따라 수용과 인지적 재평가가 

어떻게 선택되거나 활성화되는지를 향후 연구

에서 더 정교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직장인의 성찰이 

번영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실증적

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조직에서의 성찰적 실

천이 단순히 업무 관련 학습이나 전문성 개발 

차원을 넘어, 구성원의 성찰과 정서적 역량 

향상을 통해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매개 경로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비교적 임상과 상담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변인들을 조직 맥락에 적용하여 통합적으

로 검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조

직원의 관점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 

전략(수용, 인지적 재평가)의 이중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초기 연구로서, 직장인의 

성찰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번영으로 이어지

는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는 조직 내 

정서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보다 정교하

게 확장하며, 조직심리학 영역에서 정서 연구

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기존 연구들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었던 성찰,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 번영의 관계를 통

합적으로 검증하여 이론적 확장을 이루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성찰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장성식, 2016; Gardner, 2005), 성찰과 정서

조절의 관계(Allan & Driscoll, 2014), 성찰과 번

영의 관계(Ghaye, 2010)등을 개별적으로 다루

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변인들의 개별 관계

들을 통합하여 성찰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

조절 전략을 매개로 하여 번영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체계적으로 검증하였으며, 변인들 간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확

장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정서조절 전략 중 인지적 

재평가와 수용의 차별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성찰과 번영 간의 관

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인지적 재평가의 이

중매개 효과는 유의미했으나, 정서인식명확성

과 수용의 이중매개 효과는 단순매개만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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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 

맥락에서 서로 다른 정서조절 전략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확

장시키며,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 검증을 해 

볼 것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넷째, 본 연구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을 포괄하는 번영 

개념을 조직 맥락에 도입하고 성찰과 정서조

절이라는 내적 자원을 통해 번영을 설명함으

로써 조직심리학의 연구 지평을 확장하였다. 

이는 조직 내 정서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최근의 흐름과 맞닿아 있으

며, 조직 구성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웰빙을 

도모하는 정서 기반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

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실무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조직 구성원의 정서역량 개발과 번영을 

위한 기제로서 성찰의 가치를 확인하였다. 성

찰이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조절 전략(수용, 

인지적 재평가)의 향상을 통해 구성원의 심리

적 성장과 웰빙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는, 

조직에서 정서 역량 개발을 위한 실증적 기반

을 제공하였다. 둘째, 조직 맥락에서 기존의 

임상 중심 변인들이 갖는 의미와 적용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성찰,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

절 전략이 직장인의 심리적 번영에 미치는 영

향을 밝힘으로써, 이러한 개념들이 조직 환경

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입증하였다. 셋

째, 조직원의 번영을 촉진하는 심리적 자원으

로서 성찰과 정서조절의 가치를 확인하였다. 

이는 성찰이 구성원 개인의 정서적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Laszlo 

et al., 2012), 개인의 심리적 웰빙과 조직의 발

전이 성찰을 통해 통합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Løvaas, 2023)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함께

한다. 또한 조직이 구성원의 번영과 지속가능

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내적 자원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

다. 넷째, 조직 구성원의 웰빙과 번영을 통합

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

였다. 단순히 스트레스 감소나 직무 만족 향

상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 접근을 넘어, 정서 

역량 개발을 통한 심리사회적 번영이라는 더 

포괄적인 관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

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성찰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이는 McCormack과 Titchen 

(2014)이 제안한 바와 같이, 업무 중 혹은 업

무 외 시간에 성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거나, 성찰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운

영하여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조직 구성원의 

정서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성찰 기반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

서인식명확성 향상을 위한 성찰 활동, 수용과 

인지적 재평가 등의 정서조절 전략 훈련을 포

함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정서 상태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조직의 

웰빙 프로그램을 정서 중심으로 확장할 필요

가 있다. 기존의 신체적 건강 중심 웰빙 프로

그램을 넘어, 구성원의 정서적 건강과 번영을 

촉진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정서 중심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서적 회복 지원, 정서적 

소진 예방을 위한 정기적 개입 등의 프로그램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적 시사점들은 

조직이 구성원의 정서 역량 개발과 번영 증진

을 통해 개인의 웰빙 뿐만 아니라 조직의 지

속가능한 성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구체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 96 -

적인 방향을 이끌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

찰,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 전략, 번영 간

의 관계를 선행연구를 통해 설정하고 이를 검

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를 통해 성찰, 정서인

식명확성, 정서조절 전략, 번영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변인 간 관계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인과

관계를 확립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설계나 실험 연구를 통해 

이러한 변인들 간의 시간적 선행성과 인과관

계를 보다 명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은 자기보고식 

설문에 기반하고 있어 응답자의 인지적 편향

이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등이 결과에 영향

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

서인식명확성이나 정서조절과 같은 내적 과정

은 자기보고와 실제 능력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적 과제, 관찰 

방법, 행동 측정, 생리적 지표 등 다양한 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

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표본은 국내 직장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조직 문화, 산업 유형, 직급, 

근무 형태 등 다양한 맥락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일반

화 가능성에는 제약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직 환경 및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비교 연구를 통해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확장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서조절 전략 중 수용과 인지적 재평가만을 

선택적으로 고려하였다. Gross(1998)의 정서조절 

과정 모델에 따르면, 정서조절 전략은 상황 선

택, 상황 수정, 주의 전환(attentional deployment), 

인지적 변화, 반응 조절 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수용과 인지적 재평가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다른 정서조절 전략들이 성

찰과 번영 간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포함하여 조직 맥락과 상황에 따른 변인의 확

인과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정서조절 

전략의 선택과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차 변인이나 조직 맥락 변인을 고려한 연

구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조직 맥락에서의 

정서조절에 대한 보다 통합적이고 맥락화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성찰,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 

번영 간의 관계를 개인 수준에서 분석하였으

나, 실제 조직 내에서 이러한 심리적 과정은 

다양한 맥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직 맥락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성찰과 정서조절 전략 번

영의 메커니즘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는 후속 연구를 통

해, 조직 맥락에서의 성찰,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조절, 번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맥락

화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

극적으로 조직 구성원의 정서적 웰빙과 성장

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개입 방안 개발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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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reflection on employee flourishing:

Dual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Jee-Eun Jeon         Sung-Cheol Jung

Catholic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ual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the effect of reflection on organizational members’ flourishing. Specifically, it sequentially 

analyzed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clarity and acceptance, and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clarity and cognitive reappraisal. To achieve thi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400 

South Korean office worker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all variables. Furthermore,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clarity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cceptance, cognitive reapprais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flection and 

flourishing was confirmed. Specifically,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clarity and acceptance, as 

well as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clarity and cognitive reappraisal, were each individually 

verifi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contributes to theoretical expansion by 

comprehensively exam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reflection, emotional clarity,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flourishing - constructs that have been individually addressed in previous studies - thereby 

elucidating the underlying psychological mechanisms. Second, it offer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reflection-based interventions aimed at developing organizational members’ emotional competencies and 

psychological growth. Finally, it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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